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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느의 댓글

ABC방송의 시트콤 스타 로잔느 바가 트위터에 올

린 글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트콤‘로잔느’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장기간 

인기를 끌며 로잔느 바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시트콤 

‘로잔느 아줌마’의 후속편이다. 지난 3월부터 ABC

방송에서 다시 전파를 타며 단숨에 1천870만 명의 시

청자를 끌어 모으는 등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국 중산층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던 전편에서 로잔느 바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

층 주부를 열연해 1993년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바 있다.

로잔느 바는 오바마의 비서관이었던 밸러리 재럿이 

오바마 정부의 비행을 은폐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트위터의 글에“무슬림 형제단 & 유인원 혹

성이 베이비 vj(밸러리 재럿의 이니셜)를 갖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재럿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이란

에서 태어났는데, 로잰 바는 그의 출생과 피부색을 꼬

집어 유인원에 비유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로잔느 바는 자신의 트위터에“재럿의 

정치와 외모에 대해 나쁜 농담을 한 것에 대해 진심

으로 미안해하고 재럿과 모든 미국인에게 사과한다”

며“나의 농담이 저급한 것을 용서해 달라”“나는 인

종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결코 인

종 차별주의자였던 적이 없다”라고도 해명했다. 그리

고 글을 삭제했다.

그래도 로잔느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았고 상황

이 진정되지 않자 채닝 던지 ABC방송 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성명을 통해“로잔느의 트위터 글은 끔찍하고 

불쾌하고 우리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로

잔느의 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리메이크돼 지난 3월부터 방영한 인기 시트콤 

‘로잔느’가 주인공 로잔느 바의 트위터 댓글로 전격 

취소된 것이다. ABC 방송사를 소유한 월트디즈니컴

퍼니 CEO 로버트 아이거도“해야 할 단 하나의 조치

이자 마땅한 조치”라며 중단 결정을 지지했다.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로잔느의 한 

마디 댓글이 쇼 자체를 취소할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준 것일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날을 세

웠고 방송사는 쇼를 중단했을까? 그 까닭을‘PC운동’

의 영향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PC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 즉 Personal Computer

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Political Correctness의 이니

셜로‘정치적 올바름’, 혹은‘정치적 정도’라는 말로 번

역된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1968년 미국에서 시작된 PC운동

은 편견이 섞인 언어적 표현을 쓰지 말자는 사회적 운동

이다. 즉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때 그에 대처하면서 한쪽

으로 크게 치우치지 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자는 운동

이다. 즉 인종, 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직업, 

나이 등을 기반으로 언어와 행동에 차별을 가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지역/종교/사상/인종 등

을 근거로 타인을 매도하는 단어 즉,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동이다.

‘정치’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언가 거창하고 추

상적인 개념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도덕적 올바름’혹

은‘윤리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을 적당히 포장해서 다

르게 부르는 것에 가깝다. 즉‘정치적 올바름’을 다르

게 말하면‘도덕적 올바름’또는‘윤리적 올바름’이라

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로잔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종

에 대한 편향적 생각을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라

는 인터넷 공간에 드러냄으로써 인류가 추구하는 도덕

적 올바름을 어긴 것이다. 그의 발언은 그가 비록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사과했어도 인류가 가

지고 있는 도덕적 올바름의 잣대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쇼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쇼 

중단에 대한 월트디즈니의 지지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

로 타인을 공격하고 매도하는 등 도덕적 올바름을 저해

하는 일체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인류보편

적 가치에 대한 응원인 것이다.

인종, 성적지향, 장애, 종교, 직업, 나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 갖지 않기. 이렇게 말하고 보면 도덕적 올바름을 실

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보도가 이어지

는 것을 보면 개념의 이해와 그의 실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정해졌다

면 그의 실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로잔느 쇼의 중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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